
정유3사, 환차익으로 명맥 유지
SK·LG·S- Oil, 대규모 환차익으로 흑자 기록 … 현대는 환차손

환율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정유기업들이 2002년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

고 수천억원대의 환차익에 힘입어 좋은 실적을 올릴 전망이다.

SK, LG-Caltex정유, S-Oil 등 3개 정유기업들의 환차익은 1/4-3/4분기 모두 3700억원 대에 육박하고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 최근 2년 연속 회사마다 수천억원대의 환차손을 입었던 것과는 반대현상이다.

정유기업들은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에 인도되는 시점의 환율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유 주문시점에 비해 인

도받는 시점의 원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거두고,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환차손을 본다.

그런데 2002년에는 원화 환율이 꾸준히 하향안정세를 보인 덕분에 환차익을 거두게 된 것이다.

이에 따라 SK는 2002년 3/4분기까지 석유사업 부문에서 229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987억원의 환차익이 영업

외이익으로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.

LG-Caltex정유는 환차익이 3/4분기 현재 정유부문의 영업이익 1400여억원과 비슷한 1330억원에 이르고,

S-Oil은 환차익이 영업이익 550억원의 3배에 가까운 1370억원에 달하고 있다.

그러나 현대Oil-Bank는 다른 정유기업들과는 달리 수백억원대의 환차손을 입고 있다.

현대Oil-Bank는 2002년부터 환율 급변동에 대비해 원유 수입량의 50% 이상을 인도시점 환율이 아닌 구매

시점 환율로 지급하는 환 헤징 거래방식을 도입했는데, 2002년 환율 흐름에서 오히려 화근이 돼버린 것이다.

현대Oil-Bank는 1-9월 환차손이 220억원으로 1-9월 영업이익 871억원이라는 성과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

고 있다.

정유기업들은 2000년 1조1489억원, 2001년 5484억원 등 2년 연속 엄청난 환차손을 입은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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